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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버린, 법원 기각결정 불복 “항고”
SK 임시주총 소집요구 정당 … 법인주주의 주주권 행사 정당 주장

소버린자산운용(Sovereign Asset Management)은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

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.

소버린은 12월15일 서울지방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소버린이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

법령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소버린이 주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

전례 없이 임시주총 소집시기 등을 문제 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으며, 나아가 법인주주는 개인주주와 달

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

를 적용했다는 것이다.

증권거래법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.5% 이상을 6개월 이상 

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소버린은 크레스트증권 

등 자회사를 통해 SK의 의결권 있는 주식 14.9%를 20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.

소버린은 10월25일 SK에 대해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, 금고이상의 

중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사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소

집을 청구했으나 SK 이사회가 거부한 바 있다.

이에 소버린은 SK 이사회의 거부결정에 대응해 1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SK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줄 것

을 신청했었다.

소버린의 제임스 피터(James Fitter) 대표는 “한국의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원

의 결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며, 한국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본적인 

주주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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